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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책 소개



사주는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
정해진 팔자에 좌절하는 대신, 타고난 본성을 강점으로 바꾸는 사주 읽기

우리는 흔히 불안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사주를 찾지만, 사주는 앞날의 길흉을 맞히는 점술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주 여덟 글자는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추는 가장 고유한 언어이자 자기 탐색의 도구입니다.
이 책의 저자 구름연못 팀은 프랑스 미대 유학 시절 동양철학의 매력을 발견하고 명리학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명과 미래를 단언하는 기존의 사주풀이에서 벗어나, 각자의 고유한 본능과 가능성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사주를 재조명합니다. “너는 이런 팔자야”라는 말에 상처받았던 당신에게, 이 책은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 상징들을 건넵니다.
정해진 답을 들으려 하기보다 당신의 여덟 글자를 들여다보세요. 그 속에 운명을 긍정하게 만드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출판사 리뷰



“사주는 당신이 가진 가장 고유한 언어이자, 
스스로를 이해하고 운명을 긍정하는 도구입니다”

★★ 불안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 나를 마주하는 첫 번째 사주명리 공부

두려운 점괘 대신, 나를 설명하는 고유한 언어를 만나는 시간 
MBTI보다 자세하고 타로보다 깊이 있는 나만의 기질 활용법
[bookmark: _GoBack]살면서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우리는 종종 사주를 찾습니다. 하지만 ‘관운이 없다’, ‘외로운 팔자다’ 같은 단정적인 말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나의 작은 사주 책》은 미래를 예언하는 책이 아닙니다. 사주 여덟 글자에 담긴 나의 본성과 의지를 읽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운명적 자존감'을 세우도록 돕는 가장 현대적인 사주 가이드북입니다.

[사주를 보는 관점] 예언이나 미신이 아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이 책은 사주를 미신이나 유사과학의 틀에 가두지 않습니다. 동양미학을 바탕으로 내 삶의 이미지를 스스로 그려나가는 법을 제안합니다. 정해진 팔자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기질을 어떻게 내 삶의 무기로 바꿀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천간과 지지] 이미지로 간직하는 내 사주 여덟 글자의 진짜 의미
‘나무가 많다’, ‘불이 부족하다’와 같은 단순한 풀이를 넘어, 갑골문에서 시작된 글자의 기원과 상징을 추적하며 내 사주를 구성하는 글자들이 어떤 욕구와 에너지를 품고 있는지 입체적으로 분석합니다. 나도 몰랐던 나의 본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고유한 이미지를 부적처럼 간직할 수 있습니다.

[십이운성과 십신] 내 인생의 계절과 사회적 성격 진단하기
인생의 순환을 12단계로 나타낸 ‘십이운성’을 통해 내 사주에서 나타난 삶의 이미지를 살펴봅니다. 또한, 나를 둘러싼 관계와 사회적 성격인 ‘십신’을 현대 심리학의 성격 유형 빅파이브와 연결하여 풀이합니다. 이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 내가 성취감을 느끼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운의 활용] 10년의 흐름(대운)과 1년의 변화(세운)를 읽는 법
운은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10년마다 바뀌는 ‘대운’은 내 삶의 환경이 변하는 신호이며, 1년 단위의 ‘세운’은 그해에 내가 집중해야 할 테마를 알려줍니다. 다가올 시간의 의미를 미리 파악하며 인생의 파도를 주체적으로 타는 법을 배웁니다.

[이 책의 특별함] 정답이 아닌 ‘나를 찾는 작은 단어집’을 건네다
이 책은 독자에게 일방적인 평가나 정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독자 스스로 내 삶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도록 풍성한 어휘와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사주를 미래를 훔쳐보는 답안지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들여다보는 거울로 삼을 때, 비로소 여덟 글자 안에 담긴 당신만의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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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라는 것은 결국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음이란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으로, 지나온 일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서사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사유이기도 합니다. __ p.6

사주명리학은 더 이상 앞날의 길흉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동양철학의 정수가 담긴 주체적인 사유법입니다. 사주는 운명에 대한 물음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주어진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온전히,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__ p.37

오행은 세상을 자연의 흐름 속에서 인식하고 해석하려는 은유적 분류 체계입니다. 빠르고 간명하지만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면서도 단정하며, 자연의 이치를 아름답게 드러내지요. 무엇보다 자신만의 생각과 감각을 길어 올리고 그 속에 아름다운 여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__ p.70

성장이란 낯선 곳으로 온몸을 던질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장은 항상 어느 정도 괴로움을 동반합니다.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와 싹을 틔울 때를 떠올려보세요. 두려움도 역경도 뒤로하고 빛을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위를 향해 오릅니다. ‘갑목甲木’은 그런 성장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저항을 견디며 새로움에 도전하고, 또 어떻게든 밀어 올리는 힘이지요. __ p.98

창작의 욕구란 한밤중에 불쑥 밀려오는 리비도와도 같습니다. 창작은 나라는 존재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행위이며, 그 밑바탕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충동이 자리합니다. 흔히 성욕으로 대표되는 리비도는 사실 ‘무언가를 세상에 낳고자 하는 욕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징하는 지지가 바로 ‘자수子水’입니다. __ p.184

사주는 삶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특히 사주를 수치화하여 점수를 매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내게 좋은 운’을 지독히도 갈구합니다. 저 또한 앞날이 너무도 불안하여 언제쯤 운이 풀릴지, 자그마한 단서라도 얻고 싶은 마음에 주역점에 의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주역은 그때마다 정도正道를 걸으라 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닥친, 또 앞으로 닥쳐올 역경들을 정면으로 이겨내라고 합니다. 《주역 계사전》에서는 “길흉이라는 것은 바르게 이기는 것이다吉凶者貞勝者也”라고 말합니다. 인생사의 길흉, 오르막과 내리막은 그저 자연이 변화하는 모양입니다. 문제는 삶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변화무쌍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바르게 이겨내는 것’뿐일 테지요. __ p.406

사람들은 사주를 통해 자신의 직업이나 진로를 묻곤 하지만, 정작 지금 이 시기에 시간이 내게 부여한 진짜 역할이 무엇인지는 간과하곤 합니다. 사실 삶에서 중요한 건 무엇을 이루었는지보다, 그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는 일입니다. 운명은 지독하리만큼 큰 그림입니다. __ p.407

좋은 운이란 사주를 빌려 삶을 미리 엿보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운이란 자신의 삶을 거시적인 시선으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매 순간의 움직임입니다. __ p.408

구름연못은 사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태도를 지양하고자 합니다. 사주는 나만의 메시지를 만들어가는 도구일 뿐, 내 운명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이미지의 파편들을 모아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일은, 결국 스스로 해나가야 합니다. __ p.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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